[bookmark: _GoBack]징진지(京津冀) 및 인근지역 2017~2018년 동절기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 감찰방안(요약)    


[개 요]
· 징진지(京津冀) 및 인근지역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는 긍정적인 성과 취득,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징진지(京津冀) 및 인근지역 대기오염 예방퇴치 강화 감독검사에서 총 3.8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, 검사대상기업의 57%, 2.2만개 업체에서 문제를 검출
· 일부 지역의 경우, 대기오염 예방퇴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업무전달이 미흡한 상황이 존재, 그 결과로는 2017년 상반기 징진지(京津冀) 지역의 PM2.5 평균 농도가 전년동기대비 14.3% 증가 
· <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> 중 2017-2018년 제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, 베이징(北京), 톈진(天津), 허베이(河北), 산시(山西), 산둥(山東), 허난(河南) 등 6개 성(시) 인민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2017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징진지(京津冀) 대기오염 이동경로에 위치한 '2+26'개 도시에 102개의 감찰팀을 파견하여 4개월간의 일상화 감찰 업무를 전개.

[업무내용]
· 환경보호부는 각 시 및 현(시·구) 인민정부의 환경문제 시정 상황을 점검하며, 이미 시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재점검 실시.

[실시기간]
· 2017.9.15~2018.1.4
· 2018년 1월 4일 이후의 감찰업무는 별도 안배.

[인력배치]
· 102개 감찰팀, 310명의 감찰인력 파견
· 감찰팀은 매회 14일간 연속 업무를 수행하고 2주를 단위로 윤번 교대, 총 2,480명 인력 투입
· 업무전개 상황에 따라 각 응급센터와 ·감독검사센터의 업무인력과 지방의 핵심요원들로 비정기 감찰팀을 구성하여 중점지역 및 중점문제에 대한 비정기 감찰 실시.

[조직 및 조율]   
·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에서 감찰팀에 대한 지도, 업무배치, 조율 등 업무를 총괄.
     
  
